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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시몬에서는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젊은 작가들의 그룹전인 <Arrival: Unexpected 

Dialogue>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신진작

가 방&리(방자영&이윤준), 박윤경, 조애리가 참여하여, 설치, 미디어, 페인팅 등 다양한 분야

를 아우르는 옴니버스 형태의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Arrival: Unexpected Dialogue>는 새

로운 작가의 도입과 도래(전시)라는 의미와 그의 연장선으로 여러 작가의 작품이 전달하는 메

시지가 파생하는 ‘뜻밖의 즐거운 대화’를 통해 어떤 새로운 사건의 도래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의 이번 전시의 제목이자 주제이다. 전시는 2014년 5월20일(화)부터 7월4일(금)까지 개최

된다. 

 

방&리는 방자영과 이윤준으로 구성된 작가그룹으로 뉴미디어, 디자인,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설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라이팅, 컴퓨터 영상, 광섬유 등의 다양한 매

체, 설치로 이루어지는 방&리의 작업은 조형물 각각이 개별적 작업으로 독립되기도 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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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공간에 놓임으로써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대형 설치작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이들의 작품은 칼스루헤 ZKM 미디어 아트센터(독일), 세비아 비엔날레(스페인), 백남준 아트

센터(한국) 등에서 전시되었다.  

 

작가 박윤경은 런던 골드 스미스 대학에서의 유학생활을 통해 ‘회화’ 자체의 본질과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여 이후 기존의 회화가 지니는 고유한 특성

을 해체하였다. 이를 통해 캔버스 천을 감싸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던 나무틀과 틀을 감싸는 

천 자체의 특성이 핵심적으로 부각되었다. 불투명한 캔버스 천 대신에 얇고 투명한 천을 사용

하여 화면 위에 그려진 이미지와 투명 천 안쪽의 공간을 반영하고 평면 위에 그려진 이미지 

속에서 모든 것이 완결되는 구조가 아닌, 설치된 공간(벽)에 따라 변화하는 형식의 작품을 선

보이고 있다. 또한, 화면 위를 부유하는 자유롭고 빠른 속도의 원과 곡선의 속도감 있는 필치, 

높은 채도의 경쾌한 색채는 작가가 시도한 회화적 실험이 너무 심각하거나, 개념적이지 않은 

유쾌함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작가 조애리는 런던의 스레이드 스쿨 오브 파인 아트에서 순수 미술학으로 학사와 석사 학위

를 받은 후 도미, 컬럼비아 대학에서 미술교육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현재 뉴욕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2012년 뉴욕시의 타임 스퀘어 협회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아트 이벤트

인 <빅 스크린즈>에 당선되어 7월 한달 동안 매일 밤 40 여 개의 타임 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비디오 작업이 상영되었고 이를 통해 뉴욕에서 크게 주목 받은 바 있다. 이번 전시도 그 연장

선상에 있는 자연을 소재로 한 비디오 작업을 선보인다. 

 

국내외를 오가며 세계를 무대로 폭 넒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작가 3인의 이번 전시를 통

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탐미와 그에 따른 스펙터클한 작업으로

의 전개가 앞으로 새로이 도래할 한국 현대미술의 교두보적 장이 되길 기대해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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